
부 고 

 

메리 다야 MARY DAYA 수녀 ND 5598 

 

안나 마튜 키자카구투 Anna MATHEW KIZHAKAKUTTU 

 

파트나 성모 승천 관구 

 

출 생 1939년 7월 22일 케랄라 쿠리아나두  

서 원 1965년 1월 6일 비하르 자말푸르 

사 망 2025년 2월 1일 파트나 노틀담 수녀원 자이다라 

 

메리 다야 수녀는 조셉 마태오와 안나 요셉 키자카쿠투의 여덟 자녀 중 둘째 아이였다. 

수녀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다섯 명의 형제와 두 명의 자매와 함께 

자랐다. 가족은 삶의 기반이었고, 어린 시절에 형성한 강한 유대는 수녀의 여정에 줄곧 함께했다.  

 

안나는 가르멜 수녀들로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의 성소를 키웠고, 사제인 삼촌은 

성소에 응답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안나 마튜는 1962년 2월 2일에 청원기에 들어갔고, 평생 동안 

구현했던 친절과 연민을 아름답게 반영하는, 다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방갈로르의 

성심 대학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고아의 마테르 데이에서 신학을, 호주에서 영성 과정을 마쳤다. 

 

수녀는 뭄게르, 자말푸르, 파트나, 굼라에서 효율적인 교사였고, 셰이크푸라와 무스구트리에서는 

유능한 행정가였다. 분원 책임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데도 재능이 있었다. 또한 

셰이크푸라, 소마나할리, 구밀라에서 용감한 개척자였다. 수녀는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배려심이 깊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양성 지도자로서 수녀는 노틀담과 케랄라의 성 토마스 수녀회에서 젊은 여성들을 지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녀는 지혜와 은총으로 수련자들을 양육하고 동반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야 수녀는 사회 사목 사도직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수녀였다. 수녀는 모든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었으며, 결정과 선택에 신중했다. 

 

2019년부터 메리 다야 수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의 진료와 약을 필요로 했기에 자이다라의 

노틀담 살루스에 머물렀다. 수녀는 종종 심한 통증을 겪었다. 왜 하느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느님의 뜻에 조용히 순응하고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곤 했다. 수녀의 미소는 해맑고 사랑스러웠다. 최근에는 쇠약해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했다. 검사 결과 뇌세포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녀가 

천국으로 순조롭게 옮겨갈 때 노틀담 가족들이 수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수녀는 2월 1일 오후 10시 15분에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메리 다야 수녀님, 우리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빕니다.  


